
더러운 것이 묻는 방식과 떼는 방식 

섬유 제품에 묻은 더러운 것에 대하여 간단히 뗄 수 있는 것도 세탁소 등

에 갖고 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. 

털거나 비비기만해도 떨어질 먼지까지도 표백 가공을 하는 등의 쓸데없는 

짓은 안하면 좋겠다. 

섬유 제품에 더러운 것이 묻는 방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종류의 패

턴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의 패턴에는 처음부터 더러운 것이 눈으로 보이는 

경우와 처음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. 

 ① 부착(附着) : 섬유와의 친화성과 상관없는 더러움 

 ② 흡착(吸着) : 섬유와 친화성이 있는 더러움 

 ③ 염착(染着) : 섬유 내부로 확산하는 더러움 

이 중에서 부착은 능동적이건 피동적이건, 오염원과의 접촉으로 묻는 더러

운 것이며, 보통의 경우라면 쉽게 털거나 비비기만 해도 떨어질 수 있는 것

이 많다. 

그러나 흡착이 되면 그리 쉽게는 안떨어지는 더러운 것이므로, 이런 경우

에는 건조 상태에서 흡착하는 경우와 습윤 상태에서 흡착하는 경우를 생각

할 수 있다. 

건조 상태에서는 정전기적인 원인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정전기를 제거함

으로써 흡착이 부착으로 바뀌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. 



습윤 상태에서의 흡착은 염착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할 필

요가 있다. 

염착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 중에서 가장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이며, 

세정으로 빠지지 않으면 표백도 필요하게 된다. 

요컨대, 섬유 제품에 묻은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5가지가 

있다. 

 ① 털거나 비벼서 없앤다. 

 ② 마른 상태에서 수건 등으로 훔쳐낸다. 

 ③ 젖은 상태에서 훔쳐낸다. 

 ④ 물로 빤다. 

 ⑤ 표백한다. 

일반적으로 더러운 것이 부착, 즉 묻은 것은 ~① ③의 방법이면 적합할 것

이다. 흡착한 것은 ~② ④가 적합할 것이며, 염착한 것은 , ④ ⑤를 적용할 필

요가 있을 것이다. 

요즘 훔치거나 물로 빨면 쉽게 떨어지는 더러운 것을 필요 이상으로 수선

을 떨면서 세탁소나 드라이클리닝에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보

면 파라사이트(parasite ; 기생자, 식객)이거나 부모 품안에서 살고 있는 소위 

신식 여성일수록 얕은 지식으로 지나치게 어렵게 짐작하여 떠드는 것 같이 

느껴진다. 손쉽게 훔치기만 해도 없어지거나 물로 빨면 지워지는 것이 대부

분일 것으로 추측되는데, 처음부터 세탁소를 찾는 것은 좀 생각해 볼만 하다. 

♣  


